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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

멩감본풀이

멩감본풀이>들어가는 말미
천왕멩감(天皇冥官), 지왕멩감(地皇冥官), 인왕멩감(人皇冥官), 동(東)이 가민 청멩감(靑冥官), 

서(西)이 가민 벡멩감(白冥官), 남(南)인 가민 적멩감(赤冥官), 북(北)이 가민 흑멩감(黑冥官), 
중앙(中央)은 황신멩감(黃神冥官), 산으론 산신멩감(山神冥官), 물로는 요왕멩감(龍王冥官), 베
론 가민 선앙멩감(船王冥官), 농(農事)집엔 제석멩감(帝釋冥官), 첵 보는 집인 첵불멩감(冊佛
冥官), 불도(佛道)집인 불도멩감(佛道冥官), 전셍(前生) 그르친 집인 당줏멩감(堂主冥官)입네다. 
일흔(七十八) 도멩감(都冥官)님전~ 난산국은1) 어딥네까.

멩감본풀이>본풀이
엣날 엣적이라. 주년국땅~ 소만이가 납데다. 세  나난 어멍 죽어불고, 다섯  나난 아

방 죽어불고, 밥 빌어단 죽 쒀 먹엉 뎅겸시난, 장승데감님 만낫구나. 홀목2) 심어건 뎅기는 
게 남녀구별법(男女區別法)을 알앗구나. 찬물  사발 떠 놓안 입장갈림3) 난, 아기는 낫는 
것이 미르끄르 보리끄르 오망 속속 솟아난4) 가난고 서난허니 아기덜은~ 베가 고파 비세
치5) 울엇구나. 를날은 소만이 각시가 쉬흔데 자 수페머리 끊엉,

“장에 강 돈 석 냥 받앙 옵서.  사당 배고픈 아기덜 멕영6) 살게.”
“어서 기영7) 헙서.”
장에 간 돈 석 냥을 받안 오단 보난~, 사람 소리가 웅성웅성 소리 나고 사람 소리 나는 딘 

간 보난, 사름덜은 도리도리 모엿구나~. 무스 걸 놓아근 사렌 헤염신곤 허난 부지뗑이8) 닮은 
걸 암구나.

“저건 뭣이엔  거꽈?”
“요건 마세조총이라.9) 는 꿩에 불을 허민 벡발벡중(百發百中), 떼는10) 노루에 불질 허민 

벡발벡중 뒈민 궤기는 먹고 가죽은 민 가난한 집이 부제(富者)뒙네다.”
허난,
“얼마 받을 거꽈?”
“돈 석 냥을 받으쿠덴.”
헤연, 웃둑지에11) 둘어 메연 집이 오라간다. 소만이 각신 아기덜은 미르끄르 보리끄르 난 

아기덜 베가 고파건,

1) 난산국은: 본디 태어난 곳은 그 내력은 본풀이는.
2) 홀목: 손목.
3) 입장갈림: 혼인(婚姻).
4) 솟아난: 태어난.
5) 비세치: 비세같이. 비세는 제비보다 조금 큰 세로 비가 올 듯할 때 잘 운다고 함.
6) 멕영: 먹여서.
7) 기영: 그렇게.
8) 부지뗑이: 부지깽이.
9) 마세조총: 마상조총(馬上鳥銃)이라.
10) 떼는: 뛰는.
11) 웃둑지에: 어깨 죽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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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줍서.”
비세치 울엄구나. 어서 집으로 들어간다 보난 어께에 부지뗑이 닮은 걸 메연 오난,
“요 어룬아, 돈을 줍서.  사당 아기덜 밥 헨 멕이쿠덴.”
허난,
“데신 요거 상 오그라.”
“요건 뭣이우꽈?”
“마세조총인데 뛰는 노루에 벡발벡중이로구나. 노는 꿩에 불을 노민 벡발벡중 맞힌덴.”
허난,
“요거 무신 말이꽈? 요 어른아, 세엄12) 엇인 어른아, 아기덜 봅서. 비세치 울엄수께.”
그걸 웃둑지에 둘러메연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꼿을13) 도올라건 는 꿩에 불질 허난 허탕

(虛蕩)한다. 뛰는 노루에 불질 허난 허탕 헤엿구나. 그날 밤은 산에서 자게 뒈난,
“드르릉 주년국에 소만아, 뗑구르르~ 주년국 소만아.”
세 번 불르건 데답 젠 헤난, 두 번만 불럿구나. 둣날 아적 먼동금동 데명천지(大明天地) 

은 날이 뒈엇구나. 간밤이 불러난 디로 간 보난 소만이로구나. 벡년조상(百年祖上)이 잇입
데다. 벡년조상이 는 말이,

“소만아, 나는 벡정싱이 아들인데, 노리각록14) 사농 오랏다건 총은 나가 쓰던 총이고, 나
를 모셩 강 너네 집이 연양상고팡이 모시민, 부제팔명15) 뒈와주크덴.”

허난,
“어서 기영 헙센.”
헤연, 소만이가 벡년조상을 가저건 네려오라간다. 먼 올레 쿠실낭에16) 걸어두곡, 엣날도 

산천(山川)이 좋민 부(子婦)가 잘 뒈는 법이라, 안느로 들어강 큰각시안티 사실말을 난, 
소만이 각시가 멘보선 바람에 나간 보난에, 쿠실낭에 벡년조상이 알더레 떨어지언,

“뗑그르르 소만아, 소만아.”
헤염구나.
“아이고 조상님아, 어떵헌 일이꽈?”
그 법으로 엣날도 오뉴월 뒈엉 쿠실낭 알에 누엇다. 으식민 포 떠는 병을 엇는 법입네

다.
소만이 각시 집이 들엉오란 상물17) 아 놓안 모욕제게(沐浴齋戒) 헤연 연양상팡에 올

리난, 둣날 부떠 노리각녹도 벡발벡중, 는 꿩에도 벡발벡중 뒈난에 어서 가죽은 고 궤긴 
먹곡 허난, 가난허던 소만이가 청기와 집을 려 놓아건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로 잘 살암
구나.

를날은 소만이 노리각록 사농18) 잡으레 가난, 꿩  리, 노루  리 못 잡앗구나. 
필하곡절(必有曲折)허다. 집더레 오단 보난 벡년조상은 옆밧디 나왓구나.

“아이고 조상님아, 무사 베끗디19) 나옵데가?”

12) 세엄: 샘.
13)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곳을: ‘매우 깊은 산’의 뜻으로 씀.
14) 노리각록: 노루.
15) 부제팔명: 부자가 되어.
16) 쿠실낭에: 먹구슬나무에.
17) 상물: 향물.
18) 사농: 사냥.
19) 베끗디: 바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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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각시가 너 이름을 불르난, 나를 네쫓가라.”
“죽을 일이 잇이민, 살 일은 모름니껜.”
허난,
“널라그네~ 집이 가건 상물 앙 모욕제게 헤여근에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꼿을 도올라가 

테역단풍20) 좋은 딜로 가건, 우으로 쪽지펭풍(-屛風),21) 네 귀 접상(摺床) 펭풍 헤연, 주년국 
사만이엔 이름 씨여근 밥도 세 그릇, 술도 석 잔, 초신 세 베, 령 벡보(百步) 베끗디 업
덴22) 곡, 너네 각시라건 천도천왕, 지도지왕, 인도인왕, 상간지오륜지법으로23) 헤여근 어서 
큰굿허라.”

그와 같이 큰굿을 헤엿구나. 데시왕(大十王) 연맞이가 넘어갑데다. 소만이도 산에 간 업데
난, 저싱 삼처사(三差使)가 려근 와락치라, 와락치라 네려간다. 불빗 보아젼 강 보난 베고판 
밥 먹고, 신발 떨어지언 세(新) 신발 신고, 

‘누게가24) 우리 셍각 헤연 려놧인고?’
펭풍더레 보난, 주년국땅 소만이 이름을 적언 잇엇구나.
‘앗차불사. 우리가 소만이 데리러 오는디 소만이 려 논 음식을 먹엇구나.’
“소만아, 소만아, 너를 데리레 오랏구나.”
“아이고 갈 일이우다만은 우리 집이 강 우리 각시덜 애기덜 번 마지막으로라도 보앙 가쿠

덴.”25)

허난,
“어서 기영 허라.”
집인 오란26) 보난 큰굿 헤영 시왕맞이 헤엿구나. 천오 방엑 올리난에 어서 소만이가~ 저

싱 삼처사에 방엑(防厄)을 올리난,
“너야, 소원(所願)이 뭐가 잇겟느냐? 너영 난  년에 난 동갑(同甲)이 잇겟느냐?”
“잇읍네다.”
“누게냐?”
“오만입네다.”
“너 데신 오만이를 데령 가민.”
헤연, 저싱을 가니,
“너는 인간에 간 눼물(賂物)을 받안 오랏구나.”
목에 큰칼을 씨왓구나. 목에 큰칼을 씨우난 그날 저녁에 자심판관(左審判官), 우심판관(右審

判官), 첵갑(冊匣)지기 넘어가다근,
“소만아, 소원 마디만 라.”
“경 건들랑 오늘밤에 이몽성이 염라데왕(閻羅大王)님 깊은 을 자건, 주년국땅 소만이 

이름 알에 열십 자 알에 보민 석 섬 자가 잇습네다. 석 섬 자를 열십 자를 놓아 줍센.”
허난, 삼십이로구나.
“삼십이난 열십 자 웃터레 세 하나만 올려놔 줍센.”

20) 테역단풍: 잔디에 단풍이 든 모양.
21) 쪽지펭풍(―屛風): 쪽을 내어 칸을 가른 병풍.
22) 업덴: 엎드려.
23) 상간지오륜지법으로: 삼강오륜법(三綱五倫法)으로.
24) 누게가: 누구가.
25) 가쿠덴: 가겠다고.
26) 오란: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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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 그 우터레  먹을  붓에 젓졍 우터레 올려 놓니, 모릿날 오시가 뒈니 염라데왕
님이,

“어서 소만이 목에 큰칼을 처형허렌.”
허난,
“염라데왕님아 저싱 문서(文書) 번만 확인(確認)헤여 줍센.”
헤엿구나.
“저싱 문서 번 확인 헤여 줍센.”
허난, 날아가는 세  자를 긋어 놓앗구나. 삼십(三十)이 아니라 삼천(三千)이로구나. 그떼에 

소만이 두갓이가 아방, 어멍 식게27) 안 헨 죄로 저싱 삼처서를 불럿인디, 저싱 삼처서에 방
엑 올리난 소만이가 죽을 목심을 살아나고, 소만이가 죽을 목심을 살아나난에 어서 큰칼
에 하옥시겻단 살아낫습네다.

엣날 동방섹(東方朔)이 삼철년(三千年)을 사난 강림이가 데령 갓십네다. 강림이가 데령 저싱
가난 엣날 곽곽(郭璞)이는28) 시아방, 주요기는 메누리, 시아방, 메누리가 상통천문(上通天
文)29) 기지역신을 네엇구나. 상통천문 기지역신허니, 메누리를 죽이젠 저싱 삼처를 불르난 
메누리는 벌써 알앗구나. 처서님 올만 허난 올레간 30)  리에 날게에 주요기엔 이름 씨
난 저싱 데려간 법이 잇습네다예~. 소만이 난산국입네다예~.

27) 식게: 제사(祭祀).
28) 곽곽(郭璞): 중국 서진(西晉) 말에서 동진(東晋) 초의 학자.
29) 상통천문(上通天文): 천문(天文)을 잘 앎.
30) : 닭.


